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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ategorize adolesc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o find out whether typification affects SNS addiction. To this end, Latent 

Classes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from a total of 646 teenagers who responded to the 2022 

Community Youth Opinion Survey conducted by Sogang University's Life Culture Research Institute, 

and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types. As a result, firs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dolesc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was classified into four groups, 

and they were named 'communication facilitation', ‘communication deficits’, 'communication 

intermediate', and 'momentive communication'.Second, about 80% of the total study subjects belonged 

to the lower-middle group in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communication with mothers was found 

to be high in all groups. Third, Among the types of adolesc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during 

the COVID-19, ‘communication deficits' showed higher levels of SNS addiction than the 

'communication facilitation'', which resulted in the same results compared to the 'communication 

intermediate', and 'momentive communicatio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with adolescent parents was confirmed, and the direction of intervention was suggested 

in relation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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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시기의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유형화하고, 유형 

간 SNS 중독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2022 년 지역사회 청소년 의견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총 646 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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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파일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나눠진 유형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 ANOVA 를 

실시하였다.  주요결과는 첫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은 4 개의 

하위집단으로 유형화되었으며 각 프로파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통취약형(9.4%)’, ‘소통 

중간형(70.1%)’, ‘소통원활형(15.5%)’, ‘모편향소통형(4.3%)’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전체 연구 

대상의 약 80%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중간 이하의 집단에 속했으며, 유형화를 통해 

도출된 네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중 ‘소통취약형’이 ‘소통원활형’보다 청소년 자녀들의 SNS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편향소통형’과 ‘소통중간형’과의 비교에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개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핵심어: 중독, 청소년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SNS 

 

1. 서론 

2019년 COVID-19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장기간의 고립 상황은 사회적으로  

큰 도전이 되었다. 세계보건기구가 2020년 1월 COVID-19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격상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동과 만남을 규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었으며, 

이는 청소년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4월 비대면 원격수업 

위주의 수업 방식 도입되면서 청소년의 주요 활동공간이 기존의 학교에서 가정으로 

대부분 재편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여성가족부가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해 

‘학교생활 영역’이 가장 부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인해 생겨난 여유시간을 관리하기 힘든 경우 학습 및 적응에 어려움이 

생기며[2], 새로운 심리ㆍ사회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것이다[2-5]. 

COVID-19로 인해 청소년에게 사회적으로 일어난 변화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소통 대상’과 ‘소통 방식’이다. ‘소통 대상’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감소함으로써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COVID-19 

팬데믹으로 가정에서 수업을 받고 생활하게 된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시간을 더 길게 

보내게 되었다. 실제로 COVID-19 팬데믹 전인 2017년에 비해 COVID-19 팬데믹 중인 

2020년 청소년이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양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1], ‘책, TV, 

영화 등 미디어에 대한 대화’와 ‘정치 및 사회에 대한 대화’로서 각각 3.3%p 증가했으며, 

여가활동에 대한 대화도 2.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소통 방식은 

수업의 전달 방식이 온라인으로 변화하는 것과 맞물려 온라인 위주로 변화되었다. 또래 

친구와 만나는 공간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스마트폰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 

청소년의 미디어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6]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3명 중 2명은 COVID-

19로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이용때문에 학업이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비율도 19.1%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 같은 변화는 청소년을 행위중독으로 이끌 수 있는데, 

다수의 연구들에서 COVID-19로 인한 스마트폰 및 미디어 중독 상황은 SNS 중독, 

온라인게임 중독, 비디오게임 중독 등에 관해 보고된 바 있다. Király 등[7]은 팬데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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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외로움은 SNS중독과 연관될 수 있음을 밝혔다. COVID-19 팬데믹 시기 

소셜미디어와 SNS 사용변화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 SNS 사용시간, 중독적 사용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8][9].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10]에서 게임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청소년에게 있어서 COVID-19 팬데믹 기간동안 그 이전에 비해 인터넷, 

스마트폰, SNS, 온라인게임, 오프라인(off-line) 게임, 비디오 동영상 시청 등 모든 

디지털미디어 이용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 윤지영 등[11]의 연구에서는 

COVID-19 기간 중 대안활동 부족과, 온라인 수업 환경이 게임에 대한 유혹과 기회를 

증가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기는 성인기와 비교하여 탈중독하기에 좀 더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12],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발달 과정 중인 청소년이 휴대전화를 과다 사용하는 경우 

청소년기에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 

영향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13], 이를 중재하기 위한 방안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Brand 등[14]의 I-PACE(Interaction of Person-Affect-Cognition-execution)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I-PACE 모델은 인터넷 사용 장애의 사람-영향-인지-실행의 

상호 작용 모델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개인의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원인에 따라 

자극에 대한 정서 반응이 달라지며, 이때 동반하는 대처 행동의 반복과 보상과 만족에 

따라 행위중독의 정도가 달라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이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한 것[1]은 행위중독의 일종인 SNS 중독을 조절할 수 있는 변수로서 의미가 있다.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청소년기의 중독이 달라진다는 결과가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15][16].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폐쇄적인 의사소통 등은 청소년의 SNS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7],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 애착이 부정적일 때 

SNS중독에 영향을 미치고[18],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아짐에 따라 SNS중독 수준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음이 나타났다[19][20].   

한편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는 의사소통 방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란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하면서 감정, 느낌, 생각, 태도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며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는 상호작용 과정으로[21], Thomas[22]는  부모-

자녀 관계를 강화하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하였다. 부모-자녀 간에 폐쇄적이고 원활하지 않은 의사소통을 한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은 스마트폰 중독과 SNS 중독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23][24]. 

또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모-자녀 의사소통, 부-자녀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을 자주할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을수록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2]. 이는 어머니가 스마트폰 사용을 감독함으로써 사용 빈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25]. 다음은 부와 자녀도 역시 의사소통 질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자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진다고 밝혀진 한편[26], 부-자녀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증가할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외로움과 대인관계 문제가 감소하고, 스마트폰 중독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부와 모의 의사소통의 영향력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8].  

종합해보면,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의 결핍과 스트레스는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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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시기에 청소년기 자녀의 주요 활동 환경이 가정으로 이동하면서 

부모와의 관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의 성격은 자녀의 SNS중독 

위험성을 낮추는 데 주요 변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의 유형에 따라 청소년의 SNS중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 유형을 탐색하고 유형에 따라 자녀의 SNS 중독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청소년의 주된 사회적 발달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SNS중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문제 1. 청소년과 부모의 의사소통 잠재프로파일 집단은 어떻게 분류되며 집단별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 COVID-19로 인한 청소년과 부모의 의사소통 잠재 프로파일 집단에서 

SNS 중독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가 전문 설문조사업체를 통해 

진행한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의견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총 646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성 234명(36.2%), 여성 

412명(63.8%)이며, 중학생 277명(42.9%)이고 고등학생 233명(36.1%), 평균연령은 만 

15.8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은 중간수준이 253명(39.2%)으로 가장 많았고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61명(24.9%), 낮은 수준이 138명(21.4%) 순이었다. 부모 

학력은 부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가 365명(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 학력 역시 

대졸 이상인 경우가 352명(54.5%)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 직업의 경우 부 직업이 있는 

경우가 596명(92.3%)으로 대부분의 부 직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모 직업은 

448명(69.3%)이 ‘있다’고 응답해 부 직업에 비해 모 직업이 있는 경우가 20% 정도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연구대상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tudy Sample 

변수 구분 빈도(명) % 

성별 
남성 234 36.2 

여성 412 63.8 

학교 
중학생 277 42.9 

고등학생 233 36.1 

본인 성적 

매우 낮은수준 41 6.3 

낮은수준 138 21.4 

중간 253 39.2 

높은 수준 161 24.9 

매우 높은 수준 53 8.2 

부 학력 고졸이하 178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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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이상 365 56.5 

기타 103 15.9 

모 학력 

고졸이하 204 31.6 

대졸이상 352 54.5 

기타 90 13.9 

부 직업 

있다 596 92.3 

없다 19 2.9 

부 안계심 19 2.9 

모 직업 

있다 448 69.3 

없다 180 27.9 

모 안계심 12 1.9 

n=646 

 

2.2 측정 도구 

2.2.1 부모와의 의사소통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문항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29]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들을 측정 도구로 활용하였다. 본 측정도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된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문항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아빠/엄마에게 나의 생각을 말하는 편이다.’, ‘아빠/엄마는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편이다.’, ‘아빠/엄마는 내 기분이 어떤 상태인지 잘 

짐작하신다.’, ‘나는 아빠/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 등의 문항에 대해 ‘부’와 ‘모’ 

각각에 대해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는 ‘부 의사소통’의 경우 .912, ‘모 

의사소통’의 경우 .92로 높게 나타났다.  

 

2.2.2 SNS 중독 

부모-자녀 의사소통 잠재프로파일에 따라 영향을 받는 SNS 중독 관련 변인으로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오윤경[30]이 개발한 SNS 중독 경향성 측정 문항을 조성현과 서경현[31]이 

보완한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구성된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측정에 활용한 ‘SNS 중독 경향성’ 

문항은 SNS 집착 및 금단증상, SNS 과잉소통 및 몰입, SNS에 대한 과도한 시간투자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는 .95로 높게 나타났다. 

 

2.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2단계로 진행하였다. 먼저, 1단계 분석으로서 청소년과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Mplus 8.8 프로그램을 활용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 프로파일 분석은 잠재되어 있는 대상을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유형화하는 사람중심의 접근(person-centered) 방법으로서[32], 본 연구의 연구주제인 

COVID-19시기의 청소년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을 탐색하고 유형별로 SNS 중독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개별화된 접근방법을 제시하기에 적합하다[33]. 잠재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계층의 분류의 질, 적합도 지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는데 정보 기반 적합도 지수인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a), BIC(Baye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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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riteria), sBIC(sample size-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와 추정된 

개별사례로부터 각 잠재 집단의 소속 확률이 하나의 집단에 나타남을 토대로 주어진 

집단에 얼마나 잘 분류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값인 Entropy[34], 이러한 지수들과 함께 

연구자가 검토해야 할 중요한 요소인 집단의 크기, 해석 가능성[35]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4개의 집단을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으로는 부-모 의사소통의 잠재 프로파일이 SNS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 별로 SNS 중독 차이를 One-way ANOVA로 검증하였다. 

 

 

[그림 1] 분석모형 

[Fig. 1] Analysis Model 
 

3. 연구 결과 

3.1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 수 결정 

[표 2] 잠재 프로파일 분류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Latent Profile Analysis Models for Classes 2-5 

기준 
잠재프로파일 수 

2개 3개 4개 5개 

정보지수 

AIC 17325.66 17239.64 17190.84 17146.5 

BIC 17383.78 17320.12 17293.67 17271.68 

SABIC 17342.51 17262.97 17220.64 17182.78 

Entropy 0.84 0.82 0.85 0.83 

LMRT p-value 0 0.02 0.03 0.01 

잠재 프로파일 

별 분류 별 

수(%) 

계층1 540(83.6) 50(7.7) 61(9.4) 56(8.7) 

계층2 106(16.4) 504(78.1) 28(4.3) 428(66.3) 

계층3   92(14.2) 457(70.7) 98(15.2) 

계층4     100(15.5) 31(4.8) 

계층5       33(5.1)  

n=646 

 

부모와의 의사소통 잠재 프로파일 수를 결정하기 위해 잠재 프로파일 집단 수를 

2개에서 5개까지 증가시키면서 정보 지수, 모형 비교 검증, 분류의 질, 분류율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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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를 통해 적절한 잠재 프로파일 유형을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으며, 가장 적절한 잠재 프로파일의 집단 수는 4개로 확인되었다.  

잠재 프로파일 집단 수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AIC, BIC, SABIC는 잠재 프로파일 수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나, 3개에서 4개로 잠재 프로파일 수가 증가하였을 때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ENTROPY 지수는 잠재 프로파일 수가 4개일 때 1에 가장 가까운 

0.85로 나타나 4개의 잠재 프로파일 수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 비교 

검증을 위한 LMRT에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모든 유형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집단 별 사례 수의 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34], 

잠재 프로파일의 수가 4개인 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택되었다. 

 

3.2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른 잠재 프로파일의 특성 분석 

잠재 프로파일이 4개로 분류된 부모와의 의사소통 특성의 평균은 [표 3], [그림 2]와 

같다. 집단 1은 의사소통(부)와 의사소통(모) 모두 낮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나‘소통취약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2는 의사소통(부)의 수준은 가장 낮은 반면, 

의사소통(모)의 수준은 전체 집단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따라서 ‘모편향소통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3은 의사소통(부)와 의사소통(모) 모두 전체 집단 중 중간 수준을 보여 

‘소통중간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4는 의사소통(부)와 의사소통(모) 모두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기에‘소통원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표 3]  집단 별 부모와의 의사소통 특성 평균 

[Table 3] Average of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with Parents by Group 

구분 
집단1: 소통취약형 

(9.4%) 

집단2: 

모편향 소통형 

(4.3%) 

집단3: 소통중간형 

(70.7%) 

집단4: 소통원활형 

(15.5%) 

의사소통(부) 34.65 33.31 50.7 66.15 

의사소통(모) 39.87 62.90 51.66 69.88  

 

 

[그림 2] 분류된 잠재 프로파일 형태 

[Fig. 2] Item-response Probabilities for Dolesc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across Four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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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잠재 프로파일의 SNS 중독 집단 차 비교 

4개 프로파일에 대해 SNS중독 차이를 One-way ANOVA로 검증한 결과 4개 프로파일의 

SNS중독 수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사후분석 

결과, 공통적으로 소통원활형의 SNS중독 수준이 다른 유형의 SNS중독 수준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 잠재 프로파일의 SNS 중독차이 

[Table 4] Differences in SNS Addiction in Potential Profiles of Adolescents' Communication with their 

Parents 

집단명 N M SD SE F p 비고 

소통취약형 1) 61 46.08  13.68  1.75  

17.25 .000*** 

1>4*** 

2>4* 

3>4*** 

모편향소통형 2) 28 42.18  13.61  2.57  

소통중간형 3) 457 43.60  13.65  0.64  

소통원활형 4) 100 33.61  11.35  1.14  

평균 646 42.22  13.82  0.54  

***p<.001 **p<.01 *p<.05 

4. 결론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유형화하고, 유형 

간 SNS 중독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에서 진행한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의견조사’에 응답한 청소년 총 646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나눠진 유형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부와 모로 나누어 구성하고, 

잠재 프로파일 모형을 이용해서 하위집단이 몇 개의 그룹일 때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적합한 모형인지를 비교 선택하면서, COVID-19 팬데믹 시기의 청소년기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대한 하위집단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은 4개의 하위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각 프로파일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통취약형(9.4%)’, ‘소통 중간형(70.1%)’, 

‘소통원활형(15.5%)’, ‘모편향소통형(4.3%)’으로 명명하였다. 전체 연구 대상의 약 80%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중간 이하의 집단에 속했으며, 소통이 원활한 집단은 전체 1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COVID-19 시기의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과 적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36]를 볼 때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 

집단이며 동시에 자녀들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일차적인 환경이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서로의 가치와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확인하고 

자아정체성을 성립해나가는 주요한 매개가 되며 이는 청소년기 자녀의 중요한 발달적인 

공간인 학교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36]. 따라서 부모 자녀 사이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에게 있어 자율적이고 자주적이며 책임감 있는 

개인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37]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개발과 촉진적 개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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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청소년 

교육현장과 연결할 수 있는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 부모의사소통을 청소년 교육활동의 

주요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유형화를 통해 도출된 네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유형의 집단에서 청소년들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머니가 더 우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자녀 양육에서 모성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연구[37]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여전히 자녀양육에 있어 성역할이 고정되어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전술하였듯이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에 있어 부모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버지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며 청소년기 자녀와 의사소통 면에서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기 자녀의 정신건강[38]과 학교생활 

적응[39], 비행을 포함한 문제행동[40]에 있어 중요한 변인임이 간과된 자녀양육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더욱 원활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위해 여러 제도적인 

보완이 실질적으로 강구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문화적으로 양성의 노동자에게 

서로 다른 성역할 기대로 인해 양성의 부모가 공동 양육하는 데 있어 방해요인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유형화하고, 유형화가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기 부모-

자녀 의사소통 유형 중 ‘소통취약형’이 ‘소통원활형’보다 청소년 자녀들의 SNS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편향소통형’과 ‘소통중간형’과의 비교에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로 청소년들의 활동에 있어 대안이 부족했다는 것과 온라인 수업환경이 SNS 

중독의 기회와 유혹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부모-자녀 관계가 청소년의 중독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15][16]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발달 특성상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큰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조절하는 변인으로서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에게 있어 주요한 타자인 부모의 반응에 반영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자아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며 부모의 반응은 거의 모든 일상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청소년기 자녀의 자아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자아개념은 SNS 중독과 무관하지 않으며,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SNS 중독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 증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자녀의 전 발달주기에 

부모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양성이 자녀양육에 참여할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시기에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유형을 

탐색하였고 부와 모를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유형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청소년기 SNS 중독 예방에 있어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완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가 인식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추후에는 부모가 인식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을 추가해 보다 상호적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기 SNS 중독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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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부모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보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의 

보호자와 의사소통 유형의 영향력에 대한 탐색이 부족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가족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기 자녀들의 발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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